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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하철 6호선 출입문 개방 사고를 
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MBC 뉴스, 10.20) >

◈ 서울지하철 6호선, 퇴근길 '문 열린 채' 아찔 운행… 인명 피해는 없어

□ 10월 19일(목)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행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

월곡역에서 다음 역(고려대역)까지 운행(18:30)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 ㅇ 해당 열차는 고려대역에서 승객 하차 후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과정에서,

 ㅇ 서울교통공사 정비직원이 열차 출입문 내측에 이물질(콘크리트 부설물)이 

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후 삼각지역에서부터 여객을 

태운 상태로 운행을 재개(18:56)하였습니다.

 ㅇ 이후 연신내역에서 같은 열차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(19:31)하여 해당 

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여객을 하차시킨 후 차량기지로 회송 

하였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울지하철 6호선 열차 출입문 개방 사고에 

대해서 철도안전감독관,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

원인을 규명 중이며, 

ㅇ 차량정비, 운전, 관제, 사고대응 등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

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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